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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재정위기 관련
국내 영향 설문조사

최 원 선임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1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미국·EU 재정위기 관련 영향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4일 결과를 발표함.

 미국·EU 재정위기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를 2012년 상반기로 예상한 기업이 전체의 

56.9%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 말이라는 응답은 31.3%, 2012년 하반기는 8.1%, 2013년 이후

는 3.7% 순으로 조사됨.

 ‘미국·EU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이 이미 국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전체의 94.2%를 차지함.

 국내경기 상황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응답 기업의 66.6%가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하였으며, ‘이전

과 비슷하다’와 ‘많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각각 19.7%, 9.8%로 나타남.

 매출의 경우 50.8%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문량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는 응답은 각각 54.5%, 59.0%를 차지함.

 최근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비교하여 나빠졌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섬유·의류·신발,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

에서 ‘경영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 환율·금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41.3%, 원자재가 및 물가안정

을 33.2%, 내수 활성화를 10.6%,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6.8%로 나타남.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EU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외 경제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업은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

여건과 경쟁기업 변화를 주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제조업체 57% 재정위기 내년 상반기 본격 영향 등, 연합뉴스 등, 10/25)




